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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물류 환경 및 주요 물류도시 동향

  1. 물류환경 변화

  세계 경제는 무역장벽 감소·국제적 아웃소싱 증가·다국적 기업 진출 증가에 따른 글로

벌화의 가속화와 동시에 EU·NAFTA·ASEAN 및 국가간 FTA를 통한 지역블록화가 진행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물류거점은 과거 단순 물류거점 중심에서 다국적 기업의 R&D 거점 및 

제조거점까지 형성해 글로벌 SCM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이 변화하고 있고, 

아울러 보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인 항만·물류 거점도시로는 함부르크·로테르담·싱가포르·두바이·부산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 도시들은 항만 중심의 물류허브 도시 건설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유 동 호
 (경남발전연구원 전문위원·경영정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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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 전 세계는 북극해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자원 개발 및 북극해 이용을 

통한 물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는 북극정책 2020을 발표했고, 일본은 1990

년대 초반부터 러시아 및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한 국제북극해항로계획

(INSROP：International Northern Sea Route Program) 프로젝트 등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북극해 자원 및 

자원 수송시장을 대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급변하는 물류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풍부한 제조·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성화 지역 및 거점시설 개발, 연구·개발 활성화, 물류서비스 제공 등 동북아 물

류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세계 주요 물류도시 발전전략

  급변하는 물류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 개발 및 위상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주요 항만·물류거점도시로는 함부르크·로테르담·싱가포르·두바이·부산광역시 등을 들 수 있다.

  함부르크는 Millenium port Concept이라는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사전에 항만구역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특화된 항만(예: 커피부두·철제부두·자동차 전용

부두·액체 화물부두 등)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일정기간 마다 항만·물류 환경변화를 적극 수

용하여 중·장기 전략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오늘날 대표적인 물류허브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로테르담은 Port Vision 2020을 통해 석유와 화학산업을 시작으로 연안운송과 철도를 직접 

연결하는 항만건설을 통해 서유럽 물류허브로 발전하였으며, 싱가포르는 빈약한 제조업 대신 

입지 조건을 활용한 국가 생존형 물류전략 추진을 위해 항만과 공항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물

류허브의 기반을 마련했다.

  두바이가 현재 중동의 물류허브로 자리잡은데는 국가의 미래 물류전략(물류·금융·비즈니

스·지식 등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 허브 육성)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인근 부산광역시는 2007년부터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물류도시 조성 사업을 기획

하고, MB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국제물류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 건

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창원시의 측면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동향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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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류거점 도시 창원시의 현주소

1. 창원시 항만·물류 현황

  창원시는 동북아 물류거점의 기반 및 핵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항만의 관점에서는 신항

외 2개 무역항(마산항·진해항)·신항 인근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등이 위치

해 있고, 물류의 관점에서는 풍부한 제조기반(국가산업단지 2개소·일반산업단지 5개소·농공단

지 1개소)·창고시설·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동북아 물류거

점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0년 7월 통합된 창원시는 인구 110만명 규모로 대전광역시(150만명)·울산광역시(115만

명)와 유사하고, 2008년 기준 물동량 측면에서도 서울·경기·부산을 제외하면 타 광역자치단

체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표1 참조).

(표1) 2008년 전국 도로화물 물동량 예측결과                                       (단위：천톤/년)

구분 발생량 비중(%)　 도착량 (비중%)

서울 81,548.3 5.3 164,295.1 10.7

부산 111,764.0 7.3 180,244.6 11.8

대구 30,962.3 2.0 46,831.4 3.1

인천 132,149.1 8.6 84,671.4 5.5

광주 19,351.1 1.3 26,393.5 1.7

대전 12,140.1 0.8 26,709.3 1.7

울산 135,386.2 8.8 90,439.4 5.9

경기 198,593.5 13.0 186,357.8 12.2

강원 51,063.8 3.3 46,631.4 3.0

충북 45,924.0 3.0 42,336.7 2.8

충남 150,991.5 9.9 139,001.1 9.1

전북 59,825.7 3.9 55,258.3 3.6

전남 140,039.9 9.1 130,553.0 8.5

경북 141,613.2 9.2 118,860.2 7.8

경남 206,216.0 13.5 178,985.5 11.7

통합창원시 56,420.2 3.7 54,535.5 3.6

제주 13,726.7 0.9 13,726.7 0.9

계 1,531,295.6 100.0 1,531,295.6 100.0

자료)국가교통DB센터, 2009년 국가교통 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전국 지역간 화물 O/D 보완갱신), 2010.4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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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창원시의 주요 수출입 화물은 2011년 기준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등이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수출입 화물량을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도 12위권(7,488,624톤) 정

도이고, 금액적으로도 부산보다 많은 비중인 8위권(3,471,763만불)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상남도 전체 수출입 화물의 약 50% 정도(유연탄 제외)에 해당되는 큰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

는 도시라 할 수 있다(표2·표3 참조).

(표2)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별 수출입 화물 물동량                                     (단위：톤)

구분
지역 수출 수입 계

합계 183,562,744 527,426,351 710,989,095

1 울산 58,356,060 87,376,903 145,732,963

2 전남 33,037,815 97,177,240 130,215,055

3 충남 12,475,573 70,846,739 83,322,313

4 인천 10,018,250 69,989,364 80,007,614

5 서울 10,292,036 54,335,191 64,627,226

6 경북 15,312,502 45,889,370 61,201,872

7 경남 15,067,965 44,387,078 59,455,043

8 경기 6,670,519 32,428,299 39,098,818

9 강원 10,401,696 3,651,595 14,053,291

10 부산 4,176,727 8,265,808 12,442,535

11 전북 2,906,598 6,541,547 9,448,145

12 창원 3,942,607 3,546,017 7,488,624

13 충북 1,358,853 3,032,432 4,391,285

14 대구 919,324 1,488,349 2,407,673

15 광주 1,719,186 581,569 2,300,755

16 대전 809,954 1,273,657 2,083,612

17 제주 32,937 104,503 137,440

18 기타 6,749 56,705 63,455

자료)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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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별 수출입 금액                                           (단위：만불)

구분
지역 수출 수입 계

합계 55,521,366 52,441,309 107,962,675

1 울산 10,148,008 8,578,585 18,726,593

2 경기 8,755,718 9,793,995 18,549,713

3 서울 5,600,251 12,316,426 17,916,677

4 경남 6,580,726 3,241,592 9,822,319

5 충남 5,995,375 3,363,968 9,359,344

6 전남 3,999,166 4,723,187 8,722,353

7 경북 5,212,941 2,324,185 7,537,125

8 인천 2,680,548 3,866,923 6,547,471

9 창원 2,432,024 1,039,739 3,471,763

10 부산 1,456,160 1,470,216 2,926,376

11 충북 1,216,967 860,559 2,077,526

12 광주 1,333,970 522,322 1,856,291

13 전북 1,281,835 522,239 1,804,074

14 대구 637,116 369,899 1,007,015

15 대전 412,218 305,724 717,942

16 강원 197,739 147,173 344,913

17 제주 9,974 22,645 32,618

18 기타 2,653 11,672 14,326

자료)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2. 창원시 항만·물류분야 현안문제

  창원시는 물동량, 항만·물류분야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시

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있다. 

1) 항만분야

  항만분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중 신항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창원시의 측면에서는 신항 및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의 지원 

미비, 신항 및 신항배후단지 활성화에 따른 확산을 수용할수 있는 중·장기 전략 부재 등을 주

요 문제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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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항의 경우 잡화·철재·유류·시멘트 화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꾸

준한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4·5부두에서 일반화물(중량물) 대부분을 처리하는데 애

로가 있고, 야적장 및 배후부지의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컨테이너 화물은 2001년 65,016TEU에서 2010년 12,058TEU로 연평균 -17% 이상

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비컨테이너 중량화물의 증가에 따른 부두기능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진해항의 경우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박지 규모 조정, 도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

한 항만친수시설 조성·장래 항만시설 예정부지 활용 방안 모색 등이 현안문제라 할 수 있는데 

진해항의 경우는 이러한 단기적인 현안문제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만발전 전략 마련이 요

구된다.

2) 물류분야

  창원시는 항만분야보다 물류분야에 대한 이슈가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물류분야

에 있어서는 물류거점 시설(예: 물류단지·물류공동화센터 등)과 물류효율성 제고를 위한 네트

워크(예: 도로·철도 등)의 구축이 핵심이다.

  창원시의 경우 항만분야에 비해 물류분야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물류 도시로서의 성장, 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및 파급효과 생성 등과 같은 효과 창출

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들어 물류단지 개발·물류공동화 센터 건립 등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창원시의 규모 측면에서는 여전히 시설 및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물류와 관련해서는 제조시설의 지원을 위한 물류특성화 지구 개발·다양한 형태의 물류

거점시설의 건립·물류시설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현안 문제라 할 수 

있다.

Ⅲ. 창원시 항만·물류분야 발전방향

  창원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물동량 창출·핵심 인프라 보유 등과 같

은 강점을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마련할 수 있는데 우선은 단기

적 측면에서 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발전방향 설정과 중·장기 측면에서의 발전방향 설정을 구

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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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분야

  단기적 측면에서 항만별 문제 해결 방안을 세분화 해보면 신항과 관련해서는 창원시에서 신

항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로 및 웅동지구내 서컨테이너 북측 배후단지와의 연결도로 개설이 중

요한데 무엇보다 서컨테이너부두 북측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도로

가 개설되어야 한다.

  마산항의 경우도 중량물 전용도로 개설을 위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 문제 해결

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 마산항 4·5부두 야적장 및 배후단지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 확장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야적장 및 배후부지 확대를 위해서는 4·5부두 사이 

공유수면 매립, 4·5부두 뒤편 산지절개 등의 방법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등에 저촉되는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산항 컨테이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013년 1월 개장 예정인 마산항 신항의 경우도 화

물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화물량 처리에 따른 부두 개발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진해항의 경우 지역민은 항만친수시설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선박 

안전 통항을 위한 정박지 규모 조정·항계내 조업을 위한 항계선 조정 또는 일시 조업 허용 고

려·항만시설 예정부지 활용 방안 마련 등이 단기적 측면에서 추진이 가능한 발전 방향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선진 항만·물류 도시들과 같이 미래를 고려한 발전 전략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인데 특히 창원시는 동북아 물류 거점인 신항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다

양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신항을 중심으로 신항의 항만·물류기능 지원 및 기능 확대를 위한 특성화 지역 

또는 단지(예: 항만·물류 비즈니스 지역, R&D 단지 등)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신항의 

확장 및 활성화의 기반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또 마산항과 진해항은 거리도 가깝고, 취급화물도 일반화물로 유사하므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예: Port Network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진해항의 경우 

현재 항계내 어항이 위치해 있어 안전·환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무역

항 위치의 조정(행암동 일원)을 통해 무역항과 항만친수시설 및 어항 등의 기능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창원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 방안(도로망 및 철도수송망 개설·기존 시설(예: 

진해역-성주사역간 철도시설) 활용방안 고려 필요) 등에 대한 발전 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창원시에 위치해 있는 항만들은 2020년 이후 개설 예정인 북극해 항로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2020년 이후 북극해 항로가 개설되면 대형 선사의 선대가 북극해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될 경우 현재보다 많은 선박이 신항을 비롯한 마산항·진해항으로 

입항할 가능성이 높다(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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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은 많은 선박이 컨테이너 수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출항 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

산항이나 진해항의 경우는 북극지역 자원수송과 관련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창원시를 이를 고려한 미래 발전 방향을 사전에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료)해양한국, 북극해항로포럼-북극해 항로 대비 극지기본법, 2012.10.4.

(그림1) 북극해 vs. 수에즈운하 통과에 따른 거리 차이

2. 물류분야

  단기적 측면에서는 제조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창원시에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선은 창원시 자체의 물동량 및 화물자동차 통행량 등에 관한 세

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물류시설이 아니지만 물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파악이 선

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장래 창원시 물류분야 발전 방향을 설정(예: 특성화 지역 개발·물류거점시설

(물류단지·물류공동센터·화물자동차 주차장 및 휴게소 등) 구축·물류망 구축 등)하고, 세부적

인 추진전략을 마련 하여야 한다.

  물류분야도 항만분야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 만큼 기존 내륙물류·해상물류·

도시계획과의 효율적 연계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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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세계 주요 물류도시의 전략을 보면 현재 이슈가 되는 핵심 사업의 추진을 위해 10~20년전

부터 아이템 발굴·개발방향 설정 및 전략 개발·세부 추진사업 대상 선정·기본계획·실시계

획·사업추진 및 평가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오늘의 물류거점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경

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근 부산의 경우 신항을 기반으로 국제물류도시로서의 위상확립을 위해 다양한 측면

에서의 노력(예: 물류도시 건설·부가가치 산업(수리조선·해양플랜트 등) 유치 등)을 기울이고 

있어 창원시도 이를 고려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항만·물류 거점도시로서의 잠재력,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보유 및 북극해 

항로(2020년에 북극해 항해 가능일수가 100일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이용을 위한 지리

적 이점 등을 고려하면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발전 

방향 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창원시 항만·물류분야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의 설정은 창원시 항만·물류분야의 컨셉과 거

시적 차원에서의 각 지역별·분야별(물류기반시설·물류수송·물류인력양성·물류제도정비 등) 

발전 구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창원시가 국제적 수준의 물류거점 및 새

로운 물류루트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물류거점지역이 되기 위해 창원시 각 지역 특성을 고려

한 물류거점 지역의 개발방향 설정, 각 물류거점 지역별 유망 관련산업 유치 전략, 산업·물

류·도시 발전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 그리고 핵심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시설 

개발 전략 등의 개발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선행적 노력은 향후 북극해 항로 등과의 효율적인 연계 및 부가가치(핵심산업 유치·

고용창출·R&D역량 강화·전시 및 컨벤션·문화·관광 등) 극대화를 통한 동북아 항만·물류 거

점도시로서의 창원시가 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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